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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공회의소, 
『제173회 최고경영자 강연회』 개최

  - 김영익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초청

  - ‘2027년 글로벌 경제전망 – 불확실성 시대의 생존과 도약‘ 주제 강연

안산상공회의소(이하 안산상의)는 11월 13일(금) 그레이트홀에서 『제173회 최고경영자 강연회』

를 개최했다. ‘2027년 글로벌 경제전망’을 주제로 김영익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를 초청한 이번 강연회는 안산 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장ㆍ단체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권혁석 안산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과 물가·환율 변동성은 여전히 

기업 경영의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다가오는 2027년의 거시경제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넘어 생존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통찰과 

전략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영익 교수는 2027년 글로벌 경제의 거시적 흐름과 국내외 주요 경제 지표 

전망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부채 누적과 미국 주식·주택 시장의 거품 붕괴 

가능성, AI 투자에 따른 자본·신용 문제 등을 짚으며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고, 

국내 경제 역시 경기선행지수의 하락 전환에 따라 내년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음

을 진단했다. 아울러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과 양극화 심화에 대응해 

기업들이 거시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현금 흐름 확보 등 

재무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익 교수는 “내년은 경기 수축 국면에 대비해 기업 목표와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며 “변화하는 산업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해 생존을 

넘어 번영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안산상의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최고경영자 강연회’는 기업 CEO를 초청하여 경영 관련 

이슈 분석 및 전략 제시, 인사이트 확장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1989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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